
8 월 선교서신 

주님의 크싞 은혜가 성광 교회와 성도 여러붂위에 충맊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1)’로미나’와 ‘미까엘라’의 미국 방문. 

 지금부터 약 10 여년젂 학위 공부를 위해 영어 공부를 더 하고싶어 파라과이 국방부내에서 

운영하는 영어 강의 저녁 시갂에 잠깐 수강을 핚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몇몇 어른을 

제외하곤 대부붂 대학생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 사는 청년들도 이런 영어 공부를 하여 미국에서 공부 핛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기도를 핚 것도 아니고 그저 막연히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6 월 „아메리칸 미션 스쿨‟ 영어 클래스 반 어린이인 „로미나‟, „미까엘라‟ 와 함께 2 주갂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겐 꿈 속에서나 가능핚 일이 현실로 이루어 짂 것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젂날 아이들에게 그 동안 미국을 방문핚 느낌을 쓰도록 하였는데 미가엘라는 미국이 

너무 좋아 돌아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반면 로미나는 „파라과이도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미래를 

향핚 조그맊 꿈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꿈과 비젂을 주싞 성광 교회 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시갂과 물질을 드려 섬겨주싞 모듞 붂들께 다시핚번 짂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몸이 

연약하싞 중에도 „로미나‟와 „미까엘라‟가 편히 쉴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며 정성껏 돌보아주싞 

조혜윤 집사님에게 특별핚 감사를 드립니다.   

  

2)고국 방문 

 미국에서 돌아온 며칠뒤 바울 선교회 수련회 참석차 4년맊에 고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은 시갂은 저희 부부는 종합 검짂을 하고 저는 왼쪽눈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검짂 결과 남영

자 선교사가 갑상선과 쓸개에 혹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아직 크기가 작지맊 시갂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3)’아메리칸 미션 스쿨’ 학생들의 워십 콘서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화선단장이 이끄는 ‟라트리아 워십 선교단‟이 4번째 파라과이를 방문하였습

니다.  5살짜리 어린이부터 단장까지 총 11명이 핚달갂 성젂에서 기숙하면서 반별로 어린이들에게 

핚국과 스페인어로 된 찬양과 워십을 가리켜 콘서트를 하여 하나님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에스꾸라‟ 운동장에서 7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400여명의 학생들과 함

께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핚국 찬양과 워십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

를 경험하는 귀핚 시갂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 데 엘리야‟(핚국 제목:지금은 엘리야처럼‟)를 부를때는 젂교생과 교사 그리고 워십 

단원과 저희 부부까지 운동장에 나와 함께 워십을 추며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거두어지기를 갂젃

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워십을 올려 드렸습니다.   

   

    운동장을 가득메운 학부모들과 학생들                   워십 „주의 나의 왕‟ 



  

    

              워십 „아바 아버지‟                       워십 „오직 주의 사랑에 메어‟ 

     

         라트리아 선교단의 북 연주                        피날레 “지금은 엘리아처럼‟ 

 

<기도 제목> 

1.선교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도록 

2.‟아메리칸 미션 중고등학교‟ 건축을 위하여  

3.‟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현지인 목회자들이 싞앙의 본질에서 성장하도록 

4.선교사 부부의 육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파라과이에서  김정훈 남영자 선교사드림  

 

 

 

 


